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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협회, 유가인상 왜곡에 “반발”
공정위 용역자료 정면 반박 … 정유기업보다 주유소에 문제 있어

대한석유협회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 석유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석유협회는 3월11일 공정위 보도자료와 관련한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는 분석기

간, 분석대상(투입-산출 변수 종류) 등 몇 가지 점에서 실제 정유기업들의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어긋난다고 주

장했다.

석유협회는 특히 2007년 6월 이후부터 2009년 1월까지의 휘발유 세전 판매가격과 국제가격의 연관관계에 초

점을 맞춰 반기를 들었다.

휘발유 국제가격이 상승할 때 정유기업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세전 판매가격 상승분은 국제가격 상승분의

93%였으며, 국제가격이 하락할 때 정유기업의 공급가격 하락분은 국제가격 하락분의 105%에 달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기업들이 1997년 1월-2008년 11월 동안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휘발유 가격에 빠르

게 반영하는 반면, 떨어질 때는 반영속도가 늦었다”는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와 상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보도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유기업이 각 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 도매가격(세전)에 유통비용(주유소 마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순수한 정유기업의 공급가격과는 직접

적인 연관이 없다”며 화살을 주유소업계 쪽으로 돌렸다.

아울러 정유기업 직영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자영주유소 평균 가격보다 높았다는 보고에 대해서

도, “보고서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일부 직영주유소가 자영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이 낮게 나타나기

도 하는 등 정유사 직영주유소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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